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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여성근로자의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여성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의 순차적 매개효과

 오   지   윤                    김   명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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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여성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30대 여

성근로자 350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3.0과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 여성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을 매개 변인으로 하는 두 개의 단순 매개 분석을 했고, 다음으로 두 변인이 순차

적으로 작용하여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레스의 관계를 직렬 매개하는지를 분석했다. 직

렬다중매개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간접경로의 효과 검증 결과, 성

차별경험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여성 집단자존감과 자

기침묵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성차별경험이 여성 집단자존감을 저하시키고, 낮은 집단자존감은 자기침묵을 

증가시켜,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20-30대 여성근

로자를 대상으로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관계성을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

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예방과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성차별경험, 여성 집단자존감,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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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지위

향상 등 인권신장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남

아 선호와 남성들의 가사 미참여 등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변하고 있으며, 성

차별적 용어(예. ‘여의사→의사’, ‘저출산→저

출생’)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

어지는 등 성평등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한 2017년 여성 고용률은 50.8%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남녀 고용률 차이는 감소하는 추

세로서, 객관적인 통계에서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18). 

  이렇듯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서 성평등 의

식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적 성역할과 남

성 중심적 조직 문화로 인해 적지 않은 여성

들이 취업 후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김수한, 신동은, 2014). 여성 고용률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여성 임금근로자 

881만8천명 중 비정규직은 363만2천명(41.2%)

으로 비정규직 비중은 여성이 남성(26.3%)보

다 14.9% 높아서(여성가족부, 2018) 고용환경

의 질적인 측면의 개선은 여전히 필요해 보인

다. 또한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4.6%로 OECD 주요 

회원국 중 1위로서, OECD가 성별임금격차 

통계를 발표한 2000년 이후 계속해서 1위를 

자리하고 있으며, 유리천장 지수도 OECD국

가 중 6년째(2013-2018년) 최하위에 머물렀다

(OECD, 2018). 가족돌봄을 이유로 직장을 그

만둔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국미애, 2018), 여성은 직장 내

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요

구되는 역할로 인해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

(박경환, 2012). 여성 근로자는 취업, 승진, 임

금에서의 불이익, 결혼․출산을 이유로 한 경

력단절, 가정과 직장에서의 다중 역할에 대한 

압력 등의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김은하 등, 

2017; 오현규, 김화연, 박성민, 2016).

  최근 들어 성차별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

로 주목받으면서 성차별경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채용과 고용 시 여성에게 주어지

는 불이익, 성별임금격차 등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페이미투(PayMetoo)’나 여성가족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시행 등으로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특히 한국의 

여성 고등교육 이수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

고 있고(통계청, 2018), 20-30대 여성은 과거와 

달리 남녀차별 없는 평등교육을 받아왔다(김

예은, 연규진, 2018). 그러나 교육 기관을 벗어

나 사회로 나오게 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

했던 성차별적 사회를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김예은, 2017). 성인초기에 해당

하는 20-30대 여성은 나이,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측면에서 기성세대와 구분될 수 있다. 

20-30대 여성은 과거와 달리 신자유주의 노동

시장체제에서 고용불안정이나 성차별을 경험

할 가능성이 높고(박기남, 2011), 20대 여성이 

50대 여성보다 차별 인식을 높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이연정, 2019) 기성세대와는 

다른 측면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 내 직속 상사와 최고 경영자의 

성 인식이 높을수록 여성 근로자의 성차별 인

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오현규, 김화연, 

박성민, 2016), 조직 내 상급자는 대부분 기성

세대로서 20-30대 여성과는 성 인식에 대한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감 또한 클 것 같다. 

  성차별경험은 생물학․사회학적 성을 토대



오지윤․김명식 / 20-30대 여성근로자의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여성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의 순차적 매개효과

- 283 -

로 남성 혹은 여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

책, 법, 행동을 의미한다(김재은, 김지현, 2016). 

성차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기 시작하

면서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되고 있다. 지금까

지의 선행연구들은 성차별경험이 여성의 정

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

과를 보고해 왔다. 성차별경험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저하되어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Fischer & Holz, 2007), 

성차별을 많이 경험했다고 지각하는 여성은 

남성보다 우울, 불안, 신체증상 등에 있어 현

저히 많은 증상을 보였지만, 성차별을 적게 

경험했다고 지각하는 여성의 경우 남성과 많

은 차이를 보이지 않아(Klonoff, Landrine, & 

Campbell, 2000), 성차별 경험이나 인식이 여성

의 전반적인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직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성차별

경험(고용, 승진, 임금, 업무배치, 해고, 교육기

회의 측면)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며 주관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한인희, 2015), 낮은 직무 만족, 이직의도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urke & 

Mikkelsen, 2005; 장영, 장수덕, 2006). 또한 성

차별 경험은 화병(김은하, 백혜영, 2018), 여성

의 사회적 정체감(김지경, 2002), 이상섭식 행

동(김아연, 김예진, 배윤정, 2018), 경력몰입 수

준(박지현, 탁진국, 2008)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현재까지 국외에서는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반면, 국내에서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이 경

험하는 차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연구(류한수, 2016), 호텔기업의 여성근로자가 

지각하는 성차별에 관한 연구(배가야, 2005), 

여성종업원이 지각한 성차별에 대한 연구(박

지현, 탁진국, 2008) 등 연구대상이 한정적이

었다. 특히 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

을 것으로 예상되는 20-30대 여성근로자의 성

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인

하는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자존감은 성차별경험과 우울, 불안, 심리적 

디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영향

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성차별경

험 자체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Swim et al., 2001; Wei et al., 2008), 자존감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심리적 문제에 미치

는 영향이 감소될 수 있으며(Corning, 2002; 

Moradi & Subich, 2004), 성차별경험에 대한 지

각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저하되어 심리적 어

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Cassidy et al., 

2004; Fischer & Holz, 2007). Luhtanen(1990)은 

사회정체성 이론을 자존감 개념에 접목시켜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으로 구분하였다. 개

인자존감(personal self-esteem)은 자신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전체적인 정서적 평가로써(박

용두, 2008) 성차별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 백혜영, 2018, 라만엠

디아니술, 2017). 그러나 개인자존감은 개인적 

차원으로써 집단의 분위기를 지각하거나 평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직

장이나 단체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인

자존감보다 집단자존감이 필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자존감을 탐색

하고자 한다. 집단자존감(collective self-esteem)은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존중과 가치판단으

로서(심윤기, 김완일, 2014), 성차별경험이 한 

개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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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결정되기 쉽기 때문에, 여러 사회집단 

중에서 여성이라는 사회적 범주에 초점을 맞

추어서 집단자존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집단

자존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소속감과 가치

를 인지하는 과정을 통하여 생기는 것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 및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Verkuyten & Lay, 2011; 심윤기, 김완

일, 2014), 소속 집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집단 간의 차별을 반영하기 

때문에 성차별 인식과도 연결된다(원숙연, 최

윤희, 2015). 심리적 디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중요한 가치부

여와 동일시를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되

며, 집단자존감이 다양한 측면의 심리적 기

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다(Cassidy et al., 2007). 특히 지각된 성차별과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공적, 

사적차원의 집단자존감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

을 미치며(Fischer & Holz, 2007), 차별과 우울 

증상 사이에서 낮은 자존감이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Wei et al., 2008).

  국내에서는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

스의 관계에서 집단자존감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행 연구가 없었으나, 성차별 및 집

단자존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성차별경

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집단자존

감의 영향 등을 추론해볼 수 있다. 공무원 조

직 내 성차별인식이 성별 집단자존감에 어떻

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성차별적 인식을 가지며

(원숙연, 최윤희, 2015), 성차별경험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자존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 등, 2018).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여성이 

갖는 성별 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주목받는 또 

다른 심리적 변인 중의 하나는 자기침묵

(self-silencing)이다. 자기침묵은 관계 내에서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유지를 위해 개인의 감정, 

사고, 행동을 억압하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Jack, 1991). 개인보다는 집단 내에서의 조화

를 중시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원만한 대

인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 자기침묵 

할 가능성이 서양에 비해 매우 높다(한나리, 

2009; 김명화, 홍혜영, 2011). 특히 여성은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여성으로서의 사

회․문화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으며(김명화, 홍혜영, 2011; 

Lemkau & Lauda, 1986), 자기침묵은 상황을 해

결해주기보다는 더 악화시키고 심리적으로 부

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차별을 경

험하더라도 여성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자기침묵을 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자

기침묵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예측

하였다(Hurst & Beesley, 2013). 자기침묵은 특

히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

되는데, 자기침묵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

게 나타났으며(김미진, 2009; 양지윤, 2006), 이 

우울은 대인관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김명화, 

홍혜영, 2011). 

  성차별경험을 지각한 후에 즉각적인 자기표

현을 억압하고 자기침묵을 하는 경우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고통과 부정적 감정을 야기하

게 된다(Kosmicki, 2017). 특히 우리나라 여성

의 경우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할 경우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자기침묵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

상된다. 성희롱 피해 상황에서도 집단주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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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강할수록 분노 표출이 감소하였으며, 분

노 억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

났다(이민조, 박혜경, 2015). 이는 공동체를 중

시하는 한국사회와 조직 내 분위기 속에서 여

성이 자기침묵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성차별을 경험하더라

도 직장 내 불이익 조치와 사건 처리과정에서

의 문제로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많기 쉽다

(김가은 등, 2018). 자기침묵 경향이 높을수록 

자신을 감추고 억제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

비하면서 정서적 고갈 상태가 되어 우울을 경

험할 가능성이 커지며(Jack, 2011), 성차별사건

에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Swim et al., 

2010). 이처럼 자기침묵이 심리적 고통을 유발

하고 성차별경험의 위험요인임을 고려할 때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기능하기 쉬울 것이다. 

  낮은 자존감은 자기침묵을 증가시키고 우울

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가치있게 여기기 때

문에 자기침묵 수준이 낮아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기침묵을 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Page, Stevens, & Galvin, 1996). 양지윤

(2006)은 자존감은 자기침묵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라고 보고했다. 현재까지 자존감과 자

기침묵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지만,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은 수동적 대처 

양식, 낮은 자존감과 무기력을 경험하는 쉽다

는 연구(Wei et al., 2008) 등에서 관련성을 예

측해볼 수 있다. 원래 자존감이 높은 여성은 

성차별경험 시에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불편감을 표현하기 때문

에 심리적 문제에 덜 취약하므로, 자존감이 

강할수록 자기침묵이 줄어들 것이다(Corning, 

2002). 특히 여성은 문화적 역할에 있어 남성

에 비해 관계의존성이 높고 자기비난과 감정

억제의 경향이 강하므로, 여성의 자존감이 낮

을수록 자기침묵이 증가하기 쉽다(Jack, 2001). 

또한 이러한 여성의 개인적 자존감과 자기침

묵의 밀접한 관계는 여성으로서의 집단자존감

과 자기침묵과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추론된다(Oh, 2012).

  선행 연구들은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지

만, 아직까지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

스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기침묵이라는 두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관련성을 살펴본 선

행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에 

대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측면을 반

영하기 위하여 여성으로서의 인식과 가치판단

을 알아볼 수 있는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과

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성차별

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한국

의 경우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집단의 분위기

를 중시하며, 여성근로자의 경우 직장 내 분

위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기

에 집단자존감을 사용하여 그 관계를 알아보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성차별경험과 심리

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여성 근로자의  자

존감과 자기침묵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실

증적으로 검증해보고, 그 결과를 여성 근로자

의 정신건강과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심

리적 개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

스의 관계를 집단자존감이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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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2.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

스의 관계를 자기침묵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

스의 관계를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이 순차적

으로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남․북도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20-30대 여성 근로자 350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완료한 

350명의 응답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26명

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24명의 자료

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은 여성

이 324명(100%)이었고, 나이는 최저 만 20세

에서 최고 만 39세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

은 만 28.4세(SD=5.4)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성차별경험

  인식된 성차별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Klonoff

와 Landrine(1995)이 개발하고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2017)이 한국어로 번안

한 성차별사건 척도를 사용하였다(Schedule of 

Sexist Events: SSE).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6점 Likert 척도(1=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

다, 6=거의 늘(내 삶의 70% 이상의 시간) 그

런 일이 일어났다)로 평정되는 자기보고식 척

도이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지금까지 살

면서(어린 시절부터)’ 성차별을 많이 경험했음

구분 M SD

나이 28.4 5.4

n 비율(%)

결혼

여부

미혼 212 65.4

기혼 111 34.3

기타 1  0.3

최종

학력

고졸 71 21.9

전문대졸 98 30.2

대졸 136 42.0

대학원이상 14  4.3

기타 5  1.5

근속

기간

1년미만 72 22.2

1-5년미만 151 46.6

5-10년미만 77 23.8

10년이상 24  7.4

직업

일반사무직 107 33.0

공무원 34 10.5

전문직 74 22.8

판매․서비스 74 22.8

생산․기술 8  2.5

기타 27  8.3

근무

형태

정규직 191 59.0

비정규직 116 35.8

기타 17  5.2

월 급여

100-150만원 51 15.7

150-200만원 148 45.7

200-250만원 79 24.4

250-300만원 27  8.3

300만원이상 19  5.9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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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이 척도 문항의 예로는 “여자라

는 이유로 직장 동료나 학교친구로부터 부당

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여자라는 이유

로 모르는 낯선 사람(예. 지나가는 행인)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가 있다. 

김은하 등(2017)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7,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디스트레스

  주관적 심리적 고통을 측정하기 위해 

Vermeersch, Lambert, & Burlingame(2002)이 개발

하고 손난희와 유성경(2012)이 번안한 척도

(Outcome Questionnaire 30: OQ-30)를 사용하였

다. 최근 2주 이내에 경험하였던 증상의 수준

을 측정하며, 주관적 불편감 19문항(예. “두렵

다”), 대인관계 5문항(예. “다른 사람들과의 관

계에 만족한다”), 사회적 역할수행 6문항(예. 

“예전만큼 일이나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0=전혀 그렇지 않다, 4=거의 항상 그렇다)

로 구성되어 있다. 총 30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고통이 더 높음을 반영한

다. 손난희와 유성경(2012)의 연구에서 신뢰

도(Cronbach’s α)는 .94,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여성 집단자존감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

존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cker와 Luhtanen 

(1990)이 개발하고 김혜숙(1993)이 번안한 집

단자아존중 척도(Collective Self-Esteem Scale: 

CSES)를 사용하였다. 박지영(2018)의 연구에서

는 성별이라는 사회적 범주에 초점을 맞추어, 

이 척도의 문항에서 ‘사회 집단’을 ‘성별 집

단’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여성이라는 사회적 범주에 초점을 두었으

므로 ‘사회 집단’을 자신이 속한 ‘여성 집단’

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

문항으로, 하위 요인은 ‘사적(private) 집단자존

감’ 4문항, ‘공적(public) 집단자존감’ 3문항, 

‘멤버십(membership) 집단자존감’ 4문항, ‘정체

성(identity) 집단자존감’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

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서 점수가 높을수

록 여성으로서 자신에 대해 느끼는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 문항의 예로는 “일

반적으로 나는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자랑

스럽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여성

들을 무가치하다고 느낀다”가 있다. 김혜숙

(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7, 

본 연구에서는 .68로 나타났다.

  자기침묵

  Jack과 Dill(1992)이 개발한 자기침묵 척도

(Silencing the Self Scale: STSS)를 양지윤(2006)

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1문항으로, ‘외적인 자기지각(externalized 

self-perception)’ 6문항,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

(care as self-sacrifice)’ 9문항, ‘자기침묵(silencing 

the self)’ 9문항, ‘분열된 자기(divided self)’ 7문

항 등 4개의 하위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자주 그렇다)로,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대인

관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

한하여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 문

항의 예로는 “나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과 다툼을 일으킬만한 나의 감정들에 대

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친밀한 관계에서 나

는 종종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다”가 있

다. 양지윤(2006)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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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는 .75,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8로 나타

났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Hayes, 2015)를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분

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

구학적 변인과 성차별경험, 여성 집단자존감,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평균 등 기술 통계를 분석하고,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ɑ)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성

차별경험, 여성 집단자존감,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차별경험

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집단자존

감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Hayes, 2015) 4번 모델을 설정

하여 단순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여성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을 순차적으로 경유하

여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

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Hayes, 2015) 6

번 모델을 설정하여 직렬다중매개분석을 실시

하였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

기 위해 10,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rapping)

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들의 상관

  연구대상자의 성차별경험, 심리적 디스트레

스, 여성 집단자존감, 자기침묵의 평균, 표준

편차, 왜도와 첨도, 변인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2). 상관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성차별 경험은 심리

적 디스트레스(r=.43, p<.01), 자기침묵(r=.14, 

p<.01)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여성 집단자존

감(r=-.17, p<.01) 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심

리적 디스트레스는 여성 집단자존감(r=-.46, 

p<.01)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자기침묵(r=.48, 

1 2 3 4

 1 성차별 경험 -

 2 심리적 디스트레스  .43** -

 3 여성 집단자존감 -.17** -.46** -

 4 자기침묵  .14**  .48** -.39** -

M 45.62 66.81 57.33 84.75

SD 15.622 17.537  7.297 14.760

왜도 .901  .167  .597 -.467

첨도  .443 -.666  .428  .461

**p <.01

표 2.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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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여성 집단자

존감은 자기침묵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

다(r=-.39, p<.01).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에

서 여성 집단자존감의 단순매개효과

  성차별경험이 여성 집단자존감을 매개로 심

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위해 단순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차별경험

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B=.324, p<.001) 성차별을 많이 

경험했다고 지각할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도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성차별경험

은 집단자존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B=-.124, p<.01), 성차별경험을 많이 

경험했다고 지각할수록 집단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차별경험과 집단자존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집단자존감(B=-.421, p< 

.001)과 성차별경험(B=.272, p<.001) 모두 심리

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 매개변인인 집단자존감은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의 관계에 집단자존감이 추가되면 설명량은 

15.7% 증가하여, 총 설명량은 34.5%가 되었다

(F(2, 321)=84.820, p<.001).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

서 집단자존감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한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서 집단자존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124, 95% CI [-.207, -.044]). 성차

별을 많이 경험했다고 지각할수록 집단자존

감이 낮아지고, 집단자존감이 낮을수록 심리

적 디스트레스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에

서 자기침묵의 단순매개효과

  성차별경험이 자기침묵을 매개로 심리적 디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위해 단

순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차별경험은 심리

적 디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B=.324, p<.001) 성차별경험을 많이 했

다고 지각할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도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성차별경험은 자기

침묵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

데(B=.091, p<.01), 성차별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각할수록 자기침묵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침묵과 성차별경험을 동

시에 투입했을 때 자기침묵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524, p<.001), 성차별경험도 여전히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서(B=.277, p<.001) 

자기침묵은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성차별경험만을 

고려할 때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량

은 18.8%였으나, 매개변인인 자기침묵을 추가

하자 총 설명량은 36.6%로서(F(2, 321)=92.911, 

p<.001) 17.8%가 증가되었다.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

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B=.091, 95% CI [.017, .161]). 이는 성차별

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각할수록 자기침묵 행

동을 많이 보이고, 자기침묵 행동을 많이 할

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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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여성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의 순차적 매개효과

  성차별경험이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을 순

차적으로 거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직렬다중매개분석을 실

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성차별경험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쳐서(B=.324, p<.001) 성차별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각할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

도 높아진다. 성차별경험은 첫 번째 매개변인

인 집단자존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서

(B=-.124, p<.01) 성차별경험이 높을수록 집단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매

개변인인 자기침묵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나 

유의하지 않았다(B=.051, ns). 첫 번째 매개변

인 집단자존감은 두 번째 매개변인인 자기침

묵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서(B=-.321, 

p<.001) 집단자존감이 낮을수록 자기침묵이 

높아지는 것을 예측한다. 성차별 경험이 심리

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집단

자존감과 자기침묵의 직렬다중매개효과에 대

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자존감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이 유의하였고(B= 

-.294, p<.001), 자기침묵이 미치는 정적 영향

도 유의하였다(B=.395, p<.001). 성차별경험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직접적 설명량은  

16.8%였으나, 이 과정에 두 직렬 매개변인을 

포함시키면 설명변량은 43.2%로(F(3, 320)= 

81.371, p<.001) 26.4%가 증가 되었다. 성차별

경험이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을 거쳐서 심리

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직렬매개효과의 신뢰

구간을 추정하기 위하여 10,000회의 부트스트

랩핑을 실시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집단자존

감을 매개변인으로 한 매개효과1(X→M1→Y)

은 유의하였고(B=.036, 95% CI [.013, .114]), 

자기침묵을 매개변인으로 한 매개효과2(X→

M2→Y)는 유의하지 않았다(B=.020, 95% CI 

[-.009, .049]).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을 순차

적으로 거친 매개 효과3(X→M1→M2→Y)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성차별

경험이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을 거쳐서 심리

적 디스트레스에 이르는 직렬 매개경로는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15, 95% CI [.005, 

.059]). 

  이는 성차별 경험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집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95% CI

F df1 df2 R2

LL UL

집단자존감 성차별 -.124 .039 -3.163** -.201 -.046 10.007*** 1 322 .030

자기침묵
집단자존감 -.321 .044 -7.256*** -.408 -.234

30.597*** 2 321 .160
성차별 .051 .031 1.616* -.011  .113

디스트레스

집단자존감 -.294 .048 -6.106*** -.389 -.199

81.371*** 3 320 .432자기침묵 .395 .056 7.005***  .284  .506

성차별 .252 .032 7.848***  .188  .315

디스트레스 성차별 .324 .037 8.641***  .250  .398 74.681*** 1 322 .188

표 3.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의 직렬다중매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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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존감이 낮아지고 개인 내적 긴장감이 높

아지며, 그 결과 상대방의 요구를 우선시하고 

대인관계 갈등을 피하기 위한 자기침묵 수준

이 높아져서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여성근로자를 대상

으로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에서 여성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의 매개 역

할을 검증했다. 그 결과 20-30대 여성 근로자

의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 

있어 여성 집단 자존감과 자기침묵이 매개했

고, 특히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이 순차적으

로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차별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 SE t
95% CI

LL UL

     총 효과 .324 .037 8.641***  .250 .398

       직접 효과 .252 .032 7.848***  .188 .315

       간접 효과

   합계 .072 .021  .030 .114

X→M1→Y .036 .012  .013 .063

X→M2→Y .020 .015 -.009 .049

X→M1→M2→Y .015 .006  .005 .059

표 4.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의 순차적 매개 효과 검증

집단자존감

심리적

디스트레스

-.124** .395***

.324***

(.252***)

자기침묵

성차별경험

-.321***

.051* -.294***

그림 1.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 직렬다중매개 모형의 비표준화 계수

(괄호는 매개변인을 통제했을 때의 비표준화 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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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차별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Landry와 Mercurio 

(2009)의 연구, 남녀대학생 255명을 대상으로 

한 Klonoff, Landrine과 Campbell(2000)의 연구,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예은(201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국외 선행연구나 학생을 포함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예은(2018)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는 20∼30대 여성근로자를 대

상으로 하여, 선행연구와 연구대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성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차별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각할수

록 집단자존감이 낮아지고, 집단자존감이 낮

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자존감은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

였다. 성차별경험 자체가 심리적 디스트레스

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성차

별경험이 집단자존감을 낮게 하고, 그 결과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

다. 이는 성차별경험 자체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김은하 외, 2018; Swim et al., 2001; 

Wei et al., 2008)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문제 간의 관계에

서 자존감이 매개 혹은 조절변인의 역할을 한

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

다(Cassidy et al., 2004; Corning, 2002; Fischer & 

Holz, 2007; Moradi & Subich, 2004). 본 연구에

서는 집단자존감을 매개변인으로 보았는데, 

성차별경험이 낮아지면 집단자존감을 높게 하

고, 그 결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낮출 가능

성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는 성차별경험, 집단

자존감,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련성은 본 연

구에서 처음으로 연구되어서 앞서 살펴본 개

인자존감 선행연구들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원숙연과 최윤희(2015) 연구에서 

성차별적 인식이 여성의 성별 집단자존감에 

부적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매우 일치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차별경험을 많

이 했다고 지각하는 여성일수록 여성으로서의 

존중과 가치를 낮게 판단하게 되는데, 그 결

과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증가된다는 것이 검

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향후 보충 연구와 확인 작

업이 필요하다.

  셋째, 성차별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침묵 수준이 높아져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자

기침묵은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는데, 성차별경험이 높

아지면 자기침묵행동이 높게 되고, 그 결과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성차별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각할수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아비판

적인 측면을 제거하고 제약적인 관계 전략

을 채택하는 자기침묵 수준이 높고, 이는 심

리적 디스트레스로 이어진다는 연구(Hurst & 

Beesley, 2013)와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한 자기침묵은 우울을 예측한다는 연구(양지

윤, 2006), 자기침묵 할수록 분노와 같은 감정

을 경험하게 되며(Jack, 1991), 성차별경험이 

분노를 매개로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예은, 2018)를 함께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넷째, 성차별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각하는 

여성근로자일수록 집단자존감이 낮아지고, 이

러한 집단자존감 저하는 자기침묵 수준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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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게 되며, 그 결과 심리적 디스트레

스가 증가됨이 나타났다. 이는 성차별경험에 

대한 지각이 높은 여성은 낮은 자존감을 경험

하며(Wei et al., 2008), 집단자존감이 높은 사

람의 경우 성차별을 경험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결과 심리적 디스크레스

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Corning, 2002). 또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

람의 경우 자기침묵과 우울 사이에 정적 관계

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 같다

(Page, Stevens, & Galvin, 1996). 특히 매개변인

을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성차별경험이 심

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보다 집단자존

감과 자기침묵이 투입되었을 때 성차별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는 

부분매개 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은 성차별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

스를 유발할 때 여성으로서의 낮은 집단자존

감이 자기침묵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반면, 높은 집단자존감은 자기침묵을 감소시

켜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낮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고 감소시

키기 위해서는 여성으로서 자신이 속한 집단

에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부심을 갖

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여

성이 속한 집단의 가치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학적 개입이 매우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20-30대 

여성근로자의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

스를 연결하는 기제를 검증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성차별경험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자기침

묵을 매개로 본 연구(Hurst & Beesley, 2013)

와 집단자존감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Fischer & Holz, 2007)를 일부 지지하여 통합적 

설명이 시도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20-30

대 여성근로자의 성차별경험의 개입에 있어서 

자신이 속한 여성이라는 성별집단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와 자기침묵 수준을 정확하

게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집단자존감을 증진

시킨 후 자기침묵 행동에 단계적으로 접근하

는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성차별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입의 기본적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

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성차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

으나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 대한 연구는 최

근에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개

인자존감 위주의 연구들을 벗어나 집단적 차

원의 자기개념으로 확장하여 심리적 디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

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

상은 특정지역 소재의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결과를 여성 전체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의 보다 충분한 인원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수집

된 자료는 모두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대한 응

답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개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개인차를 보일 수 있으

며, 사회적 바람직성이 응답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MMPI의 타당도 척도와 같이 반응

자의 태도나 성실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들

이 필요한 것 같다. 셋째, 자료조사에 있어 관

찰연구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한다면 보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294 -

다 풍부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의 성차별 경험과 집단

자존감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았으나, 성차별 

경험과 개인자존감과도 관계가 클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대한 보완연구도 매우 필요한 

것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집단자존감 척도

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기술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성차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

태조사나 사회적인 측면의 연구가 대부분이었

고, 특히 성차별을 가장 많이 인식하는 것으

로 생각되는 20-30대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것 같다. 관련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서

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직 내 상급자인 기성세

대에게 이해의 시작점이 되고, 기존세대에게 

변화의 필요성 등을 제기함으로써 성 평등 의

식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성

차별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

련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 여성의 심리

적 고통 완화와 건강한 직장문화를 위한 기초

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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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Female in their 20s and 30s: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Female Collective Self-Esteem and

Self-Silencing

JiYun Oh                    MyeongSik Kim

Jeon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collective self-esteem and 

self-silenc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350 

female workers of 20-30s participated in this study. Regression analyses and tests of indirect effects 

using bootstrapping revealed that there were direct effect of gender discrimination affecting psychological 

distress, as well as an indirect effect of collective self-esteem leading to self-silencing which then affects 

psychological distr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equential path of collective self-esteem and 

self-silencing may be important mechanism through which gender discrimination contributes to an 

increased risk of psychological distres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of this study, suggestions 

for intervention and future task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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